
석유화학과 위안화 절상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한국 화학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위안화 절상 폭과 속도에 따라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면서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산업자원부가 위안화 절상이 한국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확대시키나

수출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맞는 분석이라는 것이다.

산자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동향 및 영향 분석> 자료를 통해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의 경착륙 등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를 낳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국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확대하고 특히 수출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내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전자 등의 중국 수출에는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전자, 섬유, 컴퓨터의 제3국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위안화 절

상으로 중국제품의 수출에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이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후퇴시키고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수출

제품 중 수출용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의 중국수출에 제동이 걸릴 것은 분명하고,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섬유, 컴퓨터는 제3국에서 한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되살아나 크지는 않지만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화학산업 입장에서는 석유화학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고,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수입가격이 하

락해 중국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제3국 시장에서 중국제품과 경쟁이 치열한 전자 및 컴퓨터 제

조용 화학제품, 그리고 중국과 절대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섬유제품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도 중국과의 가격경쟁보다는 세계 및 중국 경기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 자체만으로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이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해 플래

스틱제품으로 가공해 수출하거나 섬유, 전자제품을 제조해 수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

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이 달러화로 거래되는 각종 원자재의 중국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기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화학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

다. 원자재를 수입해 중국에서 가공한 후 내수시장 위주로 판매하면 수입가격이 하락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및 비철금속 소비국이고 원유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소비국이라는 점

에서 원유를 비롯한 나프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기초원료의 50% 안팎을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둔화→내수침체→경제성장률 둔화가 이어지면 중국수출에 절대적인 타

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석유화학은 국내 생산량의 3 0 - 7 0 %를 수출하고 수

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화학산업은 직접적으로 유·불리를 결론내릴 수 없을 정도로 위안화 절상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석유화학만 떼어놓고 보면 당장 중국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나프타 가격상승 요인으

로 작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반의 대비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결국에는 나프타 도입비용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제조 코스트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는 점에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계기로 코스트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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